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4.9)

□ 2021.4.9.(금) 07:59:01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4월 8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21건, 해외유입 사례 13건(광둥 4건, 상하이 

3건, 산시 2건, 베이징 1건, 산시(陕西) 1건, 푸젠 1건, 후난 1건) 지역사회 감염 8건

(윈난)

□ 2021.3.29.(월)~4.9.(금)

ㅇ 中 신규 확진자 21명 증가, 해외유입 13명, 윈난 8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8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3명(해외유입 13명, 윈난 8명), 신규 퇴원 환자가 5명, 사망자가 0명, 의

심 환자는 1명(해외유입 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279명(해외유입 194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386명(해외유입 5397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5471명(해외유입 5203명), 누적 사

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12명(해외유입 12명)으로 집계됐으며 1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293명(해외유입 268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549명(퇴원 환자 1만 1174명, 사망자 205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49명(퇴원 환자 48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050명(퇴원 환자 1007명, 사망

자 10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4.9)

ㅇ WHO, 미래 팬데믹 대응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 촉구

  3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미래의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과 중대한 위생 돌발사건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이 일치한 행동으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국은 함께 노력해 팬데믹의 예방·대응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각국과 각지역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어능력을 

향상하고, 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과학연구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범주에서 

백신, 약물, 진단공구, 개인방호장비 등의 생산과 배분을 강화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목적이다.

  성명은 이 협약은 세계보건기구의 ‘조직법’을 기반으로, 현행 글로벌 보건 관련 문건, 특히 

‘국제보건규약’을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중국대표단은 세계보건기구가 3월30일 주최한 회원국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은 줄곧 팬데믹의 예방·대응과 글로벌 위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중국은 글로벌이 단

합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팬데믹규약’의 체결 등 문제에 대해 연구·논의하는 것을 비롯해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회원국 주도와 각측의 

공동참여를 확보하고, 자원을 진일보로 통합해 더욱 큰 역량을 형성하고, 글로벌 예방·통제 메커니

즘을 끊임없이 완비화하는 목적에서 관련 조치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기틀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

다고 본다.(新华社, 2021.4.2.)


